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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 발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에너지 정책 심히 우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30%에서 1년만에 21.5%로 대폭 하향
-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
-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에너지안보·산업 정책...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

장에 발맞춰 조속한 에너지전환 정책 펴야

오늘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비중이 2030년
까지 30%였던 계획을 1년 만에 21.5%로 대폭 하향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가 ‘탄소중
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
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심히 우려된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원전을 늘리는 정책이라 하지만 원전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 비중
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RE100을 선언하거나 파트너사로
부터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이다.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10곳 중 3곳이, 글로
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이 부족하고 비용이 높아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높은 일본에서는 기업들도 일본정부에게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조처가 없다면 고객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국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생에너지 목표가 2030년까지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며 이
례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의 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 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자국 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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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여건도 어렵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뒷걸음질하고 있는 국내에서 더 이상 글로벌 기
업이 활동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그린 산업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세계 에너지대란으로 향후 4-5년간 혹독한 에너지 공급난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
된다. 하지만 그 기간에 투입될 수 있는 전원은 태양광, 풍력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년 후에나 건설될 원전은 현재의 위기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으며, 수명연장
도 2026년부터나 에너지 공급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단순히 환경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후재난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높이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글로벌 기후위기, 에너지 위
기에 기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더 이상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보도자료 08_17] 에너지전환에 역주행하는 한국정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비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4148

[보도자료 07_18]  “윤석열 에너지정책,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 - 기업, 시민사회, 국회
의원, 청년..정부 대상 녹색 일자리 창출 촉구 한 목소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M31C2S71knLQu-7dibFRVMkpDq3apH
oHjqulXjVM/edit

[보도자료 06_23 ] 전문가들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필요성 강조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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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07_05] 긴박한 에너지위기 속 원전에만 의존 재생에너지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위기 해법은 원자력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4108

[참고기사 08_26] 중국, 바이든의 그린부양안에 정면 대응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중 50% 이상을 풍력, 태양광, 전력망에 집중 투자
-단기 대책이라서 연평균 투자 효과는 그린부양안 압도
-미국,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글로벌 그린 빅뱅 속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6736?sid=104

[참고기사 20_11_30] 소니 '일본 떠나겠다?'… 애플서 불어온 日 '재생에너지 전환' 폭풍
https://www.ajunews.com/view/20201130144431932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08_29] 대기업 10 곳 중 3 곳 ,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
생에너지 사용 요구받아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
EQ_NO_C010=20120935475&CHAM_CD=B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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